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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복막투석에서 복막 중피세포(peritoneal mesothelial cell, PMC)의 상피-중간엽 전이 (epithelial-to-mesenchy-

mal transition, EMT)는 복막섬유화의 중요한 기전으로 알려져 있다. Ex vivo 상태에서 측정한 PMC의 EMT 상태는 in vivo

의 EMT 측정을 위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지만 ex vivo의 EMT가 in vivo의 EMT상태를 의미 있게 반영하는지는 현재까지 명

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이에 저자들은 복막투석 동물모델을 이용하여 ex vivo의 PMC 상태가 in vivo 복막 EMT 상태와 상

관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 복막투석 동물모델 (male SD rat, n=35)을 이용하여 다음의 세 군으로 나누었다: 1) 도관 삽입후 8주간 투석을 하

지 않은 C군 (n=12), 2) 8주간 Dianeal　 투석액으로 복막 투석을 한 D군 (n=12), 3) 8주간 PhysionealⓇ 투석액으로 복막

투석을 시행한 P군 (n=11). 모든 군에서 투석 시작 시, 4주째, 8주째에 복막평형검사를 시행하였다. In vivo 실험으로 8주 

후 조직을 얻어 복막의 두께를 측정하고, real-time PCR (RT-PCR) 및 Western blot을 이용하여 α-SMA, E-cadherin, 

MMP-2 및 snail의 발현 정도를 측정하였다. Ex vivo 실험으로 복강 내에서 야간 저류후 배액된 투석액에서 분리, 배양한 

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세포 형태에 따라 자갈형 (1), 혼합형 (2), 방추형 (3)의 반정량적 척도에 따라 'cell score'를 

구하고 in vivo와 같은 방법으로 EMT 표지자의 발현 정도를 측정한 다음, 최종적으로 in vivo 실험 결과와의 상관 관계 유

무를 조사하였다.

결과 : D군이 타 군에 비해 복막 두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복벽에서 얻은 복막조직에서 RT-PCR을 통해 α-SMA, 

MMP-2, snail은 D군이 C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E-cadherin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이상의 지표 비교에

서 P군은 C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Western blot에서는 α-SMA와 α-SMA/E-cadherin 비에서 D군 및 P군 

모두 C군에 비해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장간막에서 얻은 복막조직의 경우, Western blot을 시행하여 α-SMA에서 P군이 

C군에 비해 유의한 증가를 보였고, E-cadherin에서 D군이 C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α-SMA/E-cadherin 비

는 D군이 C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RT-PCR을 통해서는 MMP-2 및 snail을 포함한 측정대상 지표 전체 모두 군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투석액에서 분리 배양된 세포를 관찰하여 구한 cell score는 투석 기간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8주째 투석액에서 분리 배양된 세포에서 RT-PCR 시행 결과, α-SMA만 

P군이 D군에 비해 높게 측정된 것을 제외하고 다른 지표들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Western blot에서 α

-SMA는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E-cadherin은 전혀 발현되지않았다. 

결론 : 만성 복막투석 동물을 이용한 EMT 모델에서 ex vivo 세포의 cell score와 EMT 표지자의 발현 정도는 in vivo의 

EMT 소견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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